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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지속되는 가뭄 극
복위한 총력 대응 나서
 윤혜진 기자  승인 2026.08.08 12:40

 물절약 홍보현수막 게시 및 주민 동참유도, 퇴수재활용 및 하천준설 간이양수 추진

[국제아이저널 =경북  윤혜진 기자]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이윤철)가 최근 지속되는 강

우 부족과 폭염에 따른 가뭄극복을 위해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물절약 홍보현수막 게시 및 주민 동참유도, 퇴수재활용 및 하천준설 간이양수 추진ⓒ국제i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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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지사는 최근 저수율 하락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가뭄대책을 추진중이다.

우선,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이 가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물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요 영농현장 및 용배수로 주변에 ‘물절약 홍보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를통해 논물 가두어 쓰기, 농

경지 수로정비 등 일상속 물절약 실천요령을 전파하며 물부족 및 가뭄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이와함께 실질적인 용수확보를 위한 현장대책도 가동중이다. 칠곡지사는 용수로를 거쳐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농업용수 퇴수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버려지는 물을 모아 간이양

수를 통해 상류의 용수로에 재공급하는 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자원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관계자는 “최근 강우부족으로 인해 농업용수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때보

다 강조되는 시기”라며, “확보 가능한 모든 수자원을 동원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지역 농업

인들이 물부족으로 영농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칠곡지사는 가뭄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상상황 및 저수율 변동

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용수공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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